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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997∼98년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경제의 강점 및 성장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촉

발되었다. 즉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었

던 것이다. 구조적 취약성은, 실물부문에 국한한다면, 제조기업의 과잉투자에서

기인하는 과잉생산설비, 국내의 기술능력의 부족, 그리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OECD 2000, p . 6). 이러한 실물

부문의 취약성은 지식과 기술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천연자

원·물적자본·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지식과 기술이 갖

는 상대적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지식기반을 확

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지금, 지방은 가속화되는 경쟁압력 아래 능동적으로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역내 지식기반

의 확충은 인천광역시가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기술능력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개발의 틀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반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식기반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고, 대학 및

R&D기관의 기능 및 인천지역 대학·R&D기관의 현황, 그리고 인천지역 내 지

식기반확충을 위한 대학·R&D기관의 역할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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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식기반 경제와 지역혁신시스템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 확산, 그리고 활용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핵

심이 되고, 국민경제 내의 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

는 경제 를 의미한다(장석인 2000a, p.24). 즉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는 경제성

장에 있어서 지식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 속에 인적자본의 형태로 혹은 기술 속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

은 항상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지식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 경제의 경우

지식의 창출, 확산,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의존도는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93년 OECD 각 국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에서 하이테크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197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제조업 생산 및 수출액의 20∼25%에

달하게 되었다. 교육·정보·통신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더욱 급속하게 성

장하고 있으며, 주요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지식기반 생산물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OECD 1996, p.9).

하이테크 부문에서의 지식기반 투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는 유형의 투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

분이며, 연구개발(R&D)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훈련과 같은 무형의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하이테크

부문의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제조

업 부문 전체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하이테크 및 과학

기반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늘고 있으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속도는 두드러지

고 있다. 즉, 1985∼95년 동안 지식기반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에 비해 일반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15.3%의 상대

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장석인 (2000b), p . 331).

지식기반 서비스업 역시, 지식기반 제조업의 성장률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

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 8.6%보다 높은 연평균 11.9%의 부가가치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경제학의 이론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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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혁신활동이 수행하는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신슘페터주의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역시 장기의 경제성장

을 추동하는 투입요소인 지식에 주목하고 그 추동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식이라는 개념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그리 용이

하지 않다. 우선 지식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이지만, 개념

상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배치될 수 있다. 희소한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경우가 많다.

또 지식은 통상적인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되기 어렵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똑같

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식의 특성에 관한 정보는 정의상 거래쌍방간에

비대칭적으로 분포된다. 나아가 어떤 지식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재생

산되어 광범위한 사용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지식은 당사자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혹은 정보

의 형태로 변환시키는데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이전될 수 있다(OECD

1996, p. 11).

지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know-what, know-why,

know-how, 그리고 know-who라는 4가지 지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OECD

1996, p.12).

know-what이란 사실에 관한 지식이다. 인천의 인구가 얼마나 되며, 한국전

쟁이 언제 발발했나 등에 관한 지식은 know-what의 예이다.

know-why란 자연법칙이나 원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일컫는다. 이 지식

은 기술발전의 토대가 된다. know-why의 생산 및 재생산은 연구실이나 대학

과 같은 전문적 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업은 과학적 훈련을 받은 인력의 채

용 혹은 직접문의 및 공동연구를 통해서만 이러한 지식을 얻게 된다.

know-how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숙련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시장수요를

예측하는 기업가나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숙련공은 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know-how는 개별 기업 내에서 발전되고 유지된다.

know-who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누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가 하는 등의 사람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전문가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가진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가에게 이 지식은 매우

- 3 -



중요한 것이다. 특히 지식이 조직 속에 내부화되어 있는 정도는 know-who가

그 어떤 지식보다 클 것이다.

이들 4가지 지식을 학습하고 통달하는 경로는 각각 상이하다. know-what이

나 know-why가 책이나 강연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반면, know-how 및

know-who는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특히 know-who는 공식적인

정보 채널을 통해서는 쉽게 이전될 수 없는 지식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한 사회 내에 축적되어 있는

know-what와 know-why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더욱 용이해지고 있으며, 지

식은 통상적인 상품이 지닌 속성을 점점 더 많이 갖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시장거래를 통한 지식의 확산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이처럼 접근이 용이해진 지식들 중에서 유용한 것만을 선별해

내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 역시 점증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숙련이란 형태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필

요로 한다. 이 지식이 바로 know-how와 know-who이다. 암묵적 지식은 학습

(learning)을 통해서만 축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know-what와 know-why의

축적과 병행하여 노동자들의 암묵적 숙련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지식기반경제의 효율적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암묵적 지식의

학습은 정규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실행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doing)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는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지식의 확산 및

활용도 중요하다. 즉 개별기업,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지

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더욱이 know-how

는 know-who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직 및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지식에 기반한 혁신(innovation)이 연구→개발→생산→판매

라는 단선적 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연구개발과정뿐만 아니라 제조과정 및 시장수요조사과정 등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게 된다. 혁신의 형태 역시 제품 및 공정의 근본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점진적 개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존기술의 활용, 그리고 기존 시장

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 등 다양하다. 따라서 성공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연

구기관, 대학, 그리고 소비자 등 다양한 조직 및 주체들간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혁신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상호작용과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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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혁신시스템(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이 형성된다(Lee 2000). 지식기반경제가 갖는 네트워크 특성(Cooke et

al. 1997 및 Cooke1998)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 인천광역시의 지식기반 조성과 지역 대학 및

R&D기관의 역할

지역의 대학 및 R&D기관은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

중의 하나로서 지역 내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담당한다. 즉, 이들은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교육·훈련시켜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지식

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지식을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장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인

천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창출·확산 능력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해 본

다음,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및 R&D기관이 수행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 본다.

1.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및 R&D기관 현황

1) 대학

인천광역시에는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2개의 종합대학, 그리고 인천전문

대학 등 6개의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천대학교 및 인하대학교의 교수인력 및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

면, 1997년 현재 양 대학 이공계 교수인력 561명은 전국대비 2.5%로서 16개 지

자체 중 14위에 불과하며(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p.87), 공과대

학 학생수 역시 학부생 2,570명(입학정원기준) 및 대학원 재학생 1,066명으로

16개 지자체 중 각각 13위 및 8위에 불과한 실정이다(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

책연구원 1999, p. 89).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이공계 교수인력 및 학생수가 지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사실로 인해 향후 인천에서의 지식기반조성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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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의 상대적 취약성은 과거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수

도권과밀억제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의 지방대학정책은 지역의

인구·경제 규모 및 산업계의 과학·기술지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 창

출·확산능력을 해당 지역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

요가 있다.

2) 시험연구기관

인천광역시에는 98년 현재 총 8개의 시험연구기관이 있다. 인천광역시의

시험연구기관 연구개발수행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대비 3.7%로 16개 광

역지자체 중 1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험연구기관 연구개발수행조직의 전국적 분포를 볼 때, 서울·경기·대전

지역에로의 집중도가 극심하여, 현재 상태로는 이들 3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

이 지역내 시험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혁신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연

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을 갖추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천광역시 내 각 시험연구기관 부문별 연구개발수행조직의 전국대

비 비율을 구해 보면, 병원이나 기타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수행조직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기타 비영리기관 7.7% 및 병원

4.7%).

반면 정작 지식의 창출·확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공립시

험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활동은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어,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국대비 비율은 각각 1.1% 및 0.3%에

불과한 실정이다(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 1999, pp.102∼103).

지역의 과학·기술지식 수요에 부응하게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혁신체제의 작동 자체가 곤란을

겪게될 것이며,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의 추구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역시 지난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기업부설연구소

1999년 1월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230개

로 대기업부설연구소가 36개,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19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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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을 보면, 박사 126명, 석사

1,342명, 그리고 학사 3,202명으로 총 4,670명이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

고 있다. 이들 기업부설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구소 수에 있어서는 전국

대비 6.1%, 연구개발인력 수에 있어서는 전국대비 5.7%로서, 16개 광역지자체

중 각각 3위 및 4위에 달하고 있다.

피상적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역시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로의 극심한 집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및

경기 2개 지역은 전체 기업부설연구소의 35.1%및 28.2%를, 전체 기업부설연구

소 연구개발인력의 26.1% 및 40.7%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기계·금속분야 및 식품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p.208), 이는

이들 산업이 인천광역시에 특화되어 발전해 온 산업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천광역시의 연구소 및 연구개발인력이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서울 및 경기지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천

광역시 내 민간기업이 현장애로기술을 타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잘 발달된 연구개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표 1 > 지역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 98년 기준)
(단위 : 개, 명, %)

기업부설연구소 숫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

대기업 중소기업 소계 순위 박사 석사 학사 소계 순위

광

역

시

인천 36 194 230 3 126 1,342 3,202 4,670 4
서울 174 1,147 1,321 1 839 7660 12,704 21,203 2
부산 20 94 114 8 31 279 1,020 1,330 10
대구 10 75 85 10 32 214 854 1,100 12
광주 8 29 37 13 45 206 567 818 15
대전 58 91 149 5 810 2,754 1,754 5,310 3
울산 37 41 78 11 83 582 1,513 2,178 6
경기 246 816 1,062 2 2073 10,571 20,490 33,134 1
전국합계 800 2,960 3,760 4383 25,977 50,937 81,333

자료 :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pp .108∼110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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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시스템의 의의와 대학·연구기관의 역할

1) 인천산업의 현황과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의 의의

1993년 624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대비 98% 수준에 달하던 인천의 1인당 GRDP는 1998년에

는 808만원으로 전국평균의 84%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서울 1인

당 GRDP의 87% 그리고 경기도 1인당 GRDP의 85%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값이다(통계청 2000). 1인당 GRDP의 지속적 하락은 지난 10여년 간 인구유입

에 따른 지속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이 뒷

받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인천경제성장의 견인차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력산업부문(leading industry sector)의 不在와도 무관하

지 않다.

인천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서비스化의 저

조 로 특징 지워진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인천의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그 중에서도 1997년 현재 종업원수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이

전체제조업 기업체수의 90.6%를 차지함으로써의 비수도권의 8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소기업은 부가가치 비율에 있어서도 비수도권의

16.5%에 비해 높은 25.5%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8). 반면, 종업원수 500

인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비중은 0.4%로서 비수도권의 0.7%에 비해 낮은 실

정이다. 사업체수, 생산액, 그리고 부가가치 측면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현

상은 수도권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도권 지역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98년 현재 그 비율은 45%를 상회하여 전

국 평균 34.5%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통계청 2000). 인천

의 제조업은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첨단업종보다는 전통적인 가공조립업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

에서 퇴출된 제조업체들이 인천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 기반하여 입지함으

로써 제조업이 발전하였던 그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처럼 인천은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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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현저히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서울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인천 서비스업의 서울에 대한 의존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인천은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에 더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상

대적 미발달이라는 특징도 현저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기준에

따라 산업을 재분류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 8개 업종(전자·정보

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과 지

식기반서비스업 13개 업종(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산

업디자인, 교육, 의료, 방송, 출판, 영상·음반, 관광, 물류)으로 나누고, 이들 산

업의 입지계수(LQ)를 계산해 보면, 인천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식

기반제조업 중에서 3개(1997년 현재 메카트로닉스 1.600, 신소재 2.427, 환경

1.579)뿐이다.

< 표 2> 주요 도시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입지계수 (1997년)

인천 서울 부산

정보통신 0.608 1.312 1.010
소프트웨어 0.389 2.886 0.400
컨설팅 0.737 1.759 0.989
엔지니어링 0.444 1.691 0.744
광고 0.396 2.142 0.714
산업디자인 0.661 2.276 1.126
교육 0.587 0.911 1.050
의료 0.828 1.155 1.135
방송 0.504 1.825 0.694
출판 0.236 2.511 0.049
영상·음반 0.551 2.133 0.531
관광 0.483 0.990 0.355
물류 0.870 1.387 1.380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인천광역시(1999)에서 작성.

더욱이 인천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는

하나도 없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약상은 여타 주요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은 거의 대부분의 지식기

반서비스업에서 높은 입지우위를 보이고 있음에 비해, 인천의 지식기반서비스

업은 부산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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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과 대학 및 R&D기관의 역할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전반적으

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하이테크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일자리

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서는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하이테크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지식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광역시 내에서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및 R&D기관은 그 절대적·상대적 규모에 있어서 매우 취

약하며, 인천산업 자체의 기식기반 역시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

정이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로의 극심한 편중현상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인력은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 이들 지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내 민간기업은 잘 발달된 연구개발 하부구조

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부구조가 단시일 내에 확충되기를 기대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천광역시가 지역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개발의 틀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시스

템(RIS)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이니셔티브가 미약한 현실 하에서, 지역

혁신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주체 및 혁신네트워크가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키도록 상호작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 역시 단기적 경제적 성과를 목표로 지역개발을 추진하

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우위(sustainable advantage)를 확보하는

것으로 점차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

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진흥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말부터 인천광역시 내에도 지역의 과학기술 수요에 부응

하는 지역특화된 송도테크노파크, 그리고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내의 국책

연구센터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1) 송도테크노파크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1997년 시작된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시범조

성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안산, 충남, 광주, 대구, 그리고 경북 등과 함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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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현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 2공구에서 단지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테크노파크사업은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사이의 연계를 강

화함으로써 지역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새

로운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설립 및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단지조성 추진과 병행하여 창업보육·기술개발·교육훈련사업이 펼쳐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보육사업의 경우 1차년도(1998.12.∼1999.8.31.) 동안

3개 업체를, 2차년도(1999.9.1.∼2000.8.31.) 동안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을 수행하였다.

기술개발의 경우, 지역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특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산·학·연 합동연구과제와 중

소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차년도에는 16개 업체를, 2차년도에는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1차년도에 지원한 16

개 업체에서 90억원의 매출증대, 61억원의 수출증대, 그리고 30%의 원가절감효

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산업자원부 1999 ; 송도테크노파크 2000b).

< 표 3 > 송도테크노파크의 단지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역 사업기간

직접 산업기술단지조사설계용역 완료

사용 본부동 2001.3.∼2003.3.
시설 시범생산공장 2001.3.∼2001.10.

벤처빌딩 2003.3.∼2005.3.
연수동 2004.∼

첨단산업기술전시관 2005.∼
참여 대학연구센터 2002.3.∼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1.5.∼
연구소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2000.6.∼2002.초
기업체 첨단기업연구소 2001.10.∼
분양 근린시설 ?

자료 : 송도테크노파크(2000b)에서 작성.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기술 및 경영교육과 CEO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관

련 교육훈련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업초기단계로서 창업보육 및 기술개발관련 지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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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무중심 교육훈련체계의 미비 및 관련업체

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사업 역시 활발히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송도테크노파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2) 국책연구센터

인천광역시에는 인천대학교에 6개 그리고 인하대학교에 11개 합계 17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초과학 및 공학분야의 세계적 선

도과학자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연구센터(SRC/ ERC) 등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선정·지원하고 있는 센터를 제외한다면, 지역의 산업 및 기

술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센터는 10개소이

다.

특히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인천의 비교우위 산업과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연구개발자원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연구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 기술혁신센터(TIC)는 인천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장비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기술개발 및 지도의 산학협력체제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수송기계·정보통신·환경 분야의 지역협력연구센터

3개소와 메카트로닉스·신소재 분야의 기술혁신센터 2개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연구센터는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체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들 연구센터는 아직은 지역내 산업체와의 연계나 효과적 장비공동활용체제

구축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차 지식의 창출 및 확산 능력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천광역시의 지식기반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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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인천지역 대학 내 국가지정 연구센터 현황 (2000.11. 현재)

대학 센 터 명 사업기간 지원기관 인천광역시
지원여부

인

하

대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 RRC 1996.3∼2005.2 과기부 ○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RRC 1999.6∼2008.2 과기부 ○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 1999.11∼2003.2 과기부 ×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ERC 2000.7∼2008.2 과기부 ×

NO라디칼독성조절연구센터 SRC 2000.7∼2008.2 과기부 ×

수송기계용경량화소재기술혁신센터 TIC 1999.12∼2004.11 산자부 ○

플라즈마기술기반연구센터 1997.6∼2001.2 산자부 ×

정보통신창업지원연구센터 1998.9∼2002.2 정통부 ○

지능형GIS연구센터 1999.8∼2003.2 정통부 ×

컴퓨테이셔널일렉트로닉스연구센터 2000.8∼2004.7 정통부 ×

대학기술이전센터 1999.11∼2001.2 중기청 ×

인

천

대

멀티미디어연구센터 RRC 1998.6∼2001.2 과기부 ○

과학영재교육센터 1998.6∼2001.2 과기부 ○

기계전자기술혁신센터 TIC 1997.6∼2002.9 산자부 ○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0.6∼2001.5 환경부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센터 1994.5∼2001.4 중기청 ○

창업보육센터 1999.3∼2001.12 중기청 ○

자료 : 인하대학교연구교류처(2000) 및 인천대학교기획처연구지원과(2000)에서 작성.

(3)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

어 있는 주물·금형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

센터는 상용공정개발을 위한 3단계 기술개발(실험실 → Scale-up 및 시작품 생

산 → 공정상용화 및 현장접목)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상담, 시험분석측정 지원,

신기술소개를 위한 세미나, 기술소개서 발행, 기술분야별 홈페이지 운영 등 중

소기업근접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된 주물·금형분야 중소기업들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4) 인천기술지원센터협의회

지역기업체들과 연계하여 연구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인천지

역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송도테크노파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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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력연구센터(RRC), 기술혁신센터(TIC),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

술개발지원센터는 1999년 12월 인천기술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 7

월에는 기술지원센터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내 기술지원센터간 연계체제

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 중에서 유용한 것을 선별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know-who와 같은 암묵적 지식에 대한 필

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센터소속 연구자들 사이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공동연구

사업추진은 지역내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진 센

터연구자들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임으로써, know-who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혁신시스템 내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비공동활용,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유사한 사업내용을 갖

고 있는 이들 기술지원센터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보다 강화된다면, 시너지 효

과를 통해 혁신네트워크의 보다 효과적 작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

천광역시와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및 시장

의 니즈에 접근해 나간다면, 아직은 미약한 상태에 있는 지역혁신시스템(RIS)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 결론

지식의 창출, 확산, 그리고 활용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지식기

반경제에 있어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대

학 및 R&D기관이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켜 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을 창출하고, 인적 자원을 교육시키고 개발함으로써 지식을 전수해 줄뿐만 아

니라, 지식을 보급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지식을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내에서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및

R&D기관은 그 절대적·상대적 규모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며, 인천산업 자체

의 기식기반 역시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광역시가 지역에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개발의

틀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구축이 필수

적이다. 민간의 이니셔티브가 미약한 현실 하에서, 지역혁신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주체 및 혁신네트워크가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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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상호작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적 지원 역시 절실하다.

1990년대말부터 인천광역시 내에 설립되기 시작한 송도테크노파크, 그리고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내의 국책연구센터들은 지역의 과학기술 수요에 부

응하는 지역특화된 과학기술지원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들 사이의 활

발한 인적교류와 공동연구사업추진은 지역내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라는 동일 목적을 가진 센터연구자들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임으로써,

know-who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혁신시스템 내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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